
명대새문인문화이끈‘오파’의차문화

품다도10

명대에는지금의중국절강성소주지방을중심으
로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문인문화가 태
동했다. 이를 선도한 문인집단을 가리켜 소주지방
의옛이름을따서‘오파(吳派)’라부르기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오파를 대표하
는 문인이자 서화가로 잘 알려
져있다. 그는스스로도“일생동
안 술은 손대지 않았으나 차만
큼은자주마셨다”고말할정도
의‘차 애호가’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산천을 유람하
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며
다수의 시문과 그림을 제작했
고, 틈틈이 차를 품평하거나 차
에 대한 글을 정리하면서 그윽
한 아취에 젖는 시간이 많았다.
대북고궁박물원 소장‘품다도’
는 1531년 어느 봄날 문징명과
가까운 벗들이 초당에 모여 차
를 품평하는 정경이다. 단정한
초당 안에서는 차를 사이에 두
고문징명과그의벗이마주앉
아 청담(淸談)을 나누고 있다.
별채에 있는 동자가 풍로에서
찻물을끓이며부채질로불기운
을조절하고있는사이, 초당밖
에서는 한 인물이 석판교를 건
너고있다. 자연에담긴듯고목
으로 둘러싸인 초가집과 그 뒤
로 절제된 색조에 고고한 형태
만을 드러낸 산봉우리가 보인
다. 곧게 솟아오르다가 가지 하
나를 무심히 늘어트린 노송은
분명 산 능선과의 조화를 염두
에둔것이다. 초옥옆에뿌리를
내린 푸른 소나무가 곧게 솟아
잡힐것같지않던봉우리와조
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구성을
이뤘다. 이는 노송을 통해 자신
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생활과
자연이라는 이상을 조화시키려
는것이니그의도가참으로멋
스럽다. 
봉우리 위로는 여백을 둬 시원스럽게 공간을 확

장시키면서동시에상단에적힌시문과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 문징명의 서체로 쓰인 시는 그림과 어
우러져각각의격조를높이며융합돼있다. 

푸른산깊은곳, 곱고도아름다워(碧山深處絶纖矣)
사방으로난창문은시냇물을향해열려있네(面面軒

窓對水開)
곡우가막지나니차마시기좋은때(穀雨乍過茶事好)
차솥의물이막끓기시작하니멀리서벗이찾아오네
(鼎湯初沸有朋槏).

시문에서는 차 마시기 좋은
탈속의 자연풍경과 함께 차 만
들기 좋은 시기로 곡우(양력 4
월말경)가소개돼있다. 그런데
이는 그 전시기인 송대에 비해
찻잎을 따는 절기가 한달 가량
은 늦춰진 것이니 어찌된 일일
까. 이러한변화는그림속다구
의 표현에서도 보인다. 인물들
앞에 놓인 다구(茶具)라고는 소
박한다완(茶碗)과 다호(茶壺)뿐
인데 송대의 화려한 탕병과 잔
탁세트, 말차거품을내던다선
에 비하면 단출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문인의 소
박한살림살이만을드러낸것은
아닐 것이다. 명대에 들어 차를
만들고 마시는 방법에 있어 일
대의전환을맞이하는데그림은
이를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1391년, 명의 태조 주원장은

농민이단차(團檗, 말차)를만들
기위해받는고통과폐단을알
고 단차 제조를 금지하는 조서
를 내렸다. 이후 단차를 대신해
찻잎을뜨거운물에우려마시는
산차(散檗, 잎차)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됐고 이 전통은 지금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다와 음다법의 변화로 인해 명
대는산차에맞게찻잎따는시
기나 다구의 형태가 바뀌었던
것이다. 차거품을낼필요가없
어진 다완은 입지름이 줄어들
고, 찻잎을 우려내야하는 다호
는 송대에 비해 둥글면서 자그
마한 형태로 바뀌었다. 문징명
은 다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상
을 소박한 듯 세심하게 표현한

것이다. 문징명의<품다도>는명대들어더욱맑아
진차색과깊어진차향을음미하는문인의삶을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탈속을 추구하는
이상과뜻을함께하는벗이어우러져더깊은향기
를전한다.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
라때의스님인귀종석지상이, 제자백가의
책을해박하게모아알지못하는것이없어
별명을 이만권이라 불렸던 이발과 법거량
을하고이발이법을배우는장면을판각한
작품이다. 귀종(歸宗) 화상은 마조의 법을
이었고, 강주의 여산(樚山)에서 살았다. 선
사(禪師)의 법명은 지상(智常)이며 성씨는
알 수 없다. 선사(禪師)께서 오랫동안 남전
과 도반이었는데 신체가 기묘하고 이상해
보는이가모두의심하기를왕이될상호라
고 수군거려 결국 독약을 눈에 쐬어 눈이
붉게되니, 사람들이눈붉은귀종(歸宗) 화
상이라 불렀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종지상 스님을 만나게 되자 이발이 물
었다. ‘수미산이 겨자씨를 받아들이고 겨
자씨가수미산을받아들인다라는말이있
는데 어떻게 깨알이 수미산을 받아들입니
까?’지상 스님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
기를박사의학문은만권의책을열람했다
고 하는데사실입니까?’그러자이발이 말
했다. ‘분수에넘치게그런헛된이름을갖
게됐습니다.’지상스님이말했다. ‘사람의
키는아무리커도10척의몸밖에안되는데
만권의책을어떻게그몸에붙여놓을수

있습니까?’이발은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
다가곰곰이생각한끝에좋은말씀이라칭
찬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텅 빈

충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모두를 비운
곳에 모두가 차는 법이라고 했듯이, 모든
존재의본질인사라짐을통해텅빈자체가
될때, 작은겨자씨안에수미산이녹아들
수있다는것이다. 얼핏이해하기어렵지만
텅빈마음속에우주삼라만상이깃들듯이,
수만아니수억개의수미산이라도겨자씨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겨자씨와 수
미산이 둘이면서, 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새겨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꿰뚫어볼줄아는깨달음의세계에
한번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귀
종선사와많은조사들이깨우침을열어주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듯, 우리 주
변에도다양한방법으로사자후를하는큰
선지식들이많다. 우리가그방법을이해하
지못하고선지식이없다고만한탄하는것
이아닐까반성해보면서부처님의깊은깨
달음의 세계를 헤엄쳤던 많은 선지식들이
부러울뿐이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석씨원류(釋氏源流)> 중이발참문(橷渤檙問) 편. 불암사
판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이발이 법을 배우다
이발참문(橷渤檙問)

畵䤎 䤎 䤎

어머니 품에서

詩가있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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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싸한하현달빛
눈처럼깔리는밤
달깍딸깍떨어지는뼈마디삭는소리
저릿한어머니품속
살금살금파고든다

말갛게졸아든육신
온밤을잠못들고
옹이진주름살만손바닥에툭, 툭걸려
이리도
시린바람이
이내속후벼팔줄은

이밤지새고나면
얼마나더가벼워질까
평생받은온기를돌려드릴수있다면
이한몸
달빛에녹는눈꽃되면어떠랴

-이승현, 시집<빛, 소리그리고>

문징명(文徵明), ‘품다도(品茶圖)’, 지본채
색, 88.3x25.2cm, 대북고궁박물원소장.

이랑·lang312@hanmail.net·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연구원

옛그림속 이야기
박재완 기자의 불불교교사사진진이이야야기기

1947년가을, 안타까운시절속에서고뇌하던몇몇스님들은희양산봉암사에걸망을풀
었다. 부처님법대로만살기로약속을하고, 안타까운시절과의결별을다짐했다. 훗날그
뜻깊은시간들은시절을극복해나가는모든이들에게큰의미가됐다.  
또다시가을이찾아오고, 전국의수좌들이봉암사를찾았다. 봉암사결사60주년이되는

날이었다. 가을비가오락가락하는가운데법회가시작됐다. “지극한마음으로부처님전에
참회하옵니다.”영진스님이참회문을낭독하자사부대중은합장으로참회에동참했다. 다
시안타까운시절이찾아온걸까. 60년전의그도량엔1만의사부대중이비를맞으며기억
속의이름을부르고있었다. 
안타까운시절마다대중은모여서약속을했고, 다짐을하며떠나갔다. 모두가떠난봉암

사. 마당엔가을바람만서성거리고, 담장너머에선누군가작별인사를하고있었다.

봉암사(鳳巖寺)7

비누독을연화시키는삼베훼이셜타올 건포마사지용삼베샤워타올

■삼베훼이셜타올
각 6,000원 䧇 5,400원 (10%DC)

삼베타월의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자외선을 차단
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
(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
며피부의노폐물제거와혈액순환촉진으로곱고탄력있는피부로바꾸어드리며,
오염을방지할수있는환경친화적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삼베샤워타올를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䤍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䤍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품질표시특허출허제품임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재 질 - 햄프사, 죽사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전신용 (30cm x 130cm)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위생● 항균● 항독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각 4,000원 䧇 3,600원 (10%DC)

■삼베샤워타올
각 15,000원 䧇 13,500원 (10%DC)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재질 - 햄프사, 죽사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규격 - 세안용 (30cm x 28cm), 전신용 (30cm x 130cm)

현불샵특별할인세트
(세트구매시배송비무료+추가할인)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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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습포 마사지’특징
10분정도마른수건또는젖은수건으로손발끝에서부터심장쪽으로, 배꼽을중심으로둥글게피
부를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
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면역력향상에도좋고, 감기도예방할수있습니다

■올바른마사지법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한다.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한다.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한다.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한다.

■마사지의효과
* 혈액순환및피부신진대사를좋게합니다.
* 피지분비가줄어드는피부에피지선의기능을활발히해줍니다.
* 지치고활력없는피부에탄력과윤기를부여합니다.
* 피부의더러움과묵은각질을제거해줍니다.
＊거칠어질까봐하는의심은버리세요. 비누독이안쌓이니피부가좋아집니다.
＊죽은세포나피지가매일제거가되어때가안낍니다.
＊몸의때는비누때로인해생깁니다. 비누때가없어지므로때가안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사용해도좋습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䤍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䤍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䤍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䤍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䤍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재질 - 햄프사 , 죽사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지혜와멋이깃든삼베수세미는수분을빨리흡수, 배출하고자외선을차
단하며곰팡이를억제하는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
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
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
품으로식기세척시세제를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님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됩니다.

■구성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